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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보령지회 조합원 설비 낌 사고 사망
한국지엠 사측, 인터락 해제·바이패스키 사용 강요해 노동자 죽음 내몰아

글로벌자본 지엠의 산재 살인으로 

또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0

월 20일 밤 충남 보령시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한

국지엠보령지회 이 아무개 조합원이 

설비에 끼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설비 청소·검

사·수리 등 작업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지

엠 사측이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 이 조합원은 

담당 설비 이상 신호를 접하고 설비 

안으로 들어가 조치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해 재해를 당했다.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한국지엠보

령지회는 10월 22일 오전 노동부 보

령지청 앞에서 ‘노동자 사망 방치

한 한국지엠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고, 한국지엠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설비 전원 

차단 미시행 ▲기계 기동장치 잠금 

미시행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사고

를 일으켰다고 제기했다. 

19년 동안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 

일해온 이 아무개 조합원은 혼자 10

대 이상의 설비 운전을 맡고 있었

다. 설비가 오래되고 가공유 등 이

물질이 센서에 껴 이상 신호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하루 두세 번, 많으

면 스무 번 넘게 경보가 울렸다.

전원을 끄고 설비를 멈추는데 5분 

넘게 걸렸다. 자주 생기는 설비 이

상과 경보를 점검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할 엄두를 낼 노동자는 없었다. 

한국지엠은 물량을 맞추라고 닦달했

다. 한국지엠은 낡은 설비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대책을 세우

라는 노동자들 의견을 묵살했다.

노조는 재해자와 같은 부서 동일, 

유사설비를 다루는 모든 노동자가 

같은 위험을 안고 일하고 있다고 밝

혔다. 설비 이상 신호를 감지한 노

동자는 설비 문을 열고 인터락을 해

제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강요받았

다. 인터락 해제 시 설비는 멈추지

만, 전원은 차단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지엠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1인 작업을 지시했다.

한국지엠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바

이패스키를 직접 나눠주며 설비 이

상 조치 시 사용하라고 강요했다. 

바이패스키는 센서에 꽂아 설비 문

을 열어도 기계 작동을 가능하게 하

는 열쇠다. 노동자가 죽을 수 있는 

살인 열쇠를 직접 쥐여 주며 사용하

라고 협박한 셈이다.

노조는 한국지엠에 ▲유가족·보

령공장 노동자에게 사과 ▲물량압

박·작업속도 유지 위험작업 강요 

중단 ▲정비작업 시 전원 차단 ▲협

착사고 방지 추가 안전조치 시행 ▲

안전작업 매뉴얼·안전작업 절차서 

보완·개정 ▲안전작업 이행 인력·

물량 대책 마련 ▲동료노동자 상

담·치료 시행 ▲책임자 징계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형식적인 작업중

지 명령을 하거나 회사 말만 듣고 

이 사태를 대충 뭉개지 말 것을 경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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